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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아이고, 무시거 영 하영 햄시니, 다 “아이고, 무시거 영 하영 햄시니, 다 

못 먹는다게.”못 먹는다게.”

장순선(87) 할머니의 입에서는 친정장순선(87) 할머니의 입에서는 친정

엄마와 같은 잔소리가 쏟아진다. 식칼을 엄마와 같은 잔소리가 쏟아진다. 식칼을 

손에 쥔 생활지원사 이정숙(61)씨는 그손에 쥔 생활지원사 이정숙(61)씨는 그

런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런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

고 도마에 올려둔 재료들을 아낌없이 손고 도마에 올려둔 재료들을 아낌없이 손

질해 나간다.질해 나간다.

18일 오전 11시 취재진은 제주시 용18일 오전 11시 취재진은 제주시 용

담동 소재 할머니 장씨의 자택을 찾았담동 소재 할머니 장씨의 자택을 찾았

다. 할머니의 집 댓돌 위에는 일찍부터 다. 할머니의 집 댓돌 위에는 일찍부터 

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이씨의 신발도 장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이씨의 신발도 

가지런히 놓여 있었다.가지런히 놓여 있었다.

이날은 이씨가 반조리 식품인 떡국 키이날은 이씨가 반조리 식품인 떡국 키

트를 활용해 명절 음식을 장씨 할머니에트를 활용해 명절 음식을 장씨 할머니에

게 대접하는 날이다. 먹기 좋은 크기로 게 대접하는 날이다. 먹기 좋은 크기로 

이미 손질돼 나온 한우 양지고기를 참기이미 손질돼 나온 한우 양지고기를 참기

름에 달달 볶은 뒤 뽀얀 사골육수를 넣름에 달달 볶은 뒤 뽀얀 사골육수를 넣

어 한소끔 끓인다. 물에 미리 불려놨던 어 한소끔 끓인다. 물에 미리 불려놨던 

떡을 냄비에 집어넣고 송송 썬 대파와 떡을 냄비에 집어넣고 송송 썬 대파와 

달걀을 풀어 풀풀 끓이니 제법 모양이 달걀을 풀어 풀풀 끓이니 제법 모양이 

갖춰졌다.갖춰졌다.

음식의 마무리, 소금간을 맞추는 건 음식의 마무리, 소금간을 맞추는 건 

장씨 할머니가 담당했다. 젊은 시절 한장씨 할머니가 담당했다. 젊은 시절 한

식집을 운영했다던 할머니는 “간은 눈식집을 운영했다던 할머니는 “간은 눈

대중이야”라며 평소 몸에 익은 대로 소대중이야”라며 평소 몸에 익은 대로 소

금을 털털 털어 넣는다. 한 숟갈 간을 보금을 털털 털어 넣는다. 한 숟갈 간을 보

더니만 “국물이 기가 막히네”라는 말이 더니만 “국물이 기가 막히네”라는 말이 

절로 나왔다.절로 나왔다.

장씨 할머니는 김치냉장고에서 자신장씨 할머니는 김치냉장고에서 자신

이 직접 담갔다는 김치를 꺼내 들었다. 이 직접 담갔다는 김치를 꺼내 들었다. 

“김치가 좀 시어 버렸어”라며 접시에 내“김치가 좀 시어 버렸어”라며 접시에 내

놓기를 주저했지만, 담백한 국물 요리에놓기를 주저했지만, 담백한 국물 요리에

는 어디 잘 익은 김치만 하겠는가.는 어디 잘 익은 김치만 하겠는가.

밑반찬과 음식을 그릇에 담고 김을 잘밑반찬과 음식을 그릇에 담고 김을 잘

게 잘라 고명으로 얹히고 나니 제법 명게 잘라 고명으로 얹히고 나니 제법 명

절 분위기가 났다. “떡국에는 이 양지고절 분위기가 났다. “떡국에는 이 양지고

기 만한 게 없어. 육질이 퍽퍽한 것 같아기 만한 게 없어. 육질이 퍽퍽한 것 같아

도 씹다 보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.” 장도 씹다 보면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.” 장

씨 할머니는 떡국 맛을 보며 자신만의 씨 할머니는 떡국 맛을 보며 자신만의 

요리 비결도 거침없이 쏟아냈다. 이런저요리 비결도 거침없이 쏟아냈다. 이런저

런 이야기를 풀고 나니 할머니의 입가에런 이야기를 풀고 나니 할머니의 입가에

도 모처럼 만의 미소가 피었다.도 모처럼 만의 미소가 피었다.

이정숙씨의 직업은 생활지원사다. 그이정숙씨의 직업은 생활지원사다. 그

는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일을 이곳으는 일주일에 1시간씩 총 4일을 이곳으

로 찾아와 장씨 할머니의 말동무가 돼 로 찾아와 장씨 할머니의 말동무가 돼 

준다. 장씨 할머니는 협착증을 앓고 있준다. 장씨 할머니는 협착증을 앓고 있

어 거동이 불편하다. 그래서 지원 대상어 거동이 불편하다. 그래서 지원 대상

자 중에서도 ‘중점’으로 분류된다. 이씨자 중에서도 ‘중점’으로 분류된다. 이씨

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반 대상자와는 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일반 대상자와는 

달리 걸음이 힘든 장씨 할머니에게 손과 달리 걸음이 힘든 장씨 할머니에게 손과 

발이 돼 주곤 한다.발이 돼 주곤 한다.

이씨가 장씨 할머니를 만난 건 4년 전이씨가 장씨 할머니를 만난 건 4년 전

이다. 오랜 세월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이이다. 오랜 세월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이

씨가 그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씨가 그해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

로 직장을 옮기면서 할머니의 집으로 배로 직장을 옮기면서 할머니의 집으로 배

정받았다. 이씨는 장씨 할머니 외에도 총 정받았다. 이씨는 장씨 할머니 외에도 총 

16명의 어르신을 매주 보살핀다.16명의 어르신을 매주 보살핀다.

이씨는 친정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산 이씨는 친정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산 

경험이 있다.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의 심경험이 있다.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의 심

리를 누구보다 공감할 줄 알고, 그들을 리를 누구보다 공감할 줄 알고, 그들을 

보살피는 일도 어느새 천직이 돼 있었다. 보살피는 일도 어느새 천직이 돼 있었다. 

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씨는 그렇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씨는 그렇

게 요양보호사, 생활지원사가 됐다.게 요양보호사, 생활지원사가 됐다.

이씨는 “어르신들 중에는 아무래도 몸이씨는 “어르신들 중에는 아무래도 몸

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”며 “아파본 사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”며 “아파본 사

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람들이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

다고,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선뜻 다고,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선뜻 

어르신들을 돕고 있다”고 말한다.어르신들을 돕고 있다”고 말한다.

이씨가 지원하는 어르신들 중 이번 떡이씨가 지원하는 어르신들 중 이번 떡

국을 직접 끓여 준 어르신은 단 2명에 국을 직접 끓여 준 어르신은 단 2명에 

불과하다. 떡국 키트를 마련하는데 예산불과하다. 떡국 키트를 마련하는데 예산

을 지원받지만, 모두에게 대접할 순 없을 지원받지만, 모두에게 대접할 순 없

는 노릇이다. 떡국을 끓여 줄 인력도, 준는 노릇이다. 떡국을 끓여 줄 인력도, 준

비된 재료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비된 재료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 

대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각종 단체에대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각종 단체에

서 마련한 후원 물품을 고루 선물한다.서 마련한 후원 물품을 고루 선물한다.

 제주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은 지난 제주도내 홀로 사는 어르신은 지난

해 말 기준 제주시 5370명, 서귀포시 해 말 기준 제주시 5370명, 서귀포시 

2869명 모두 8239명이다. 보건복지부2869명 모두 8239명이다. 보건복지부

는 제주를 총 9개 권역(제주시 6개, 서는 제주를 총 9개 권역(제주시 6개, 서

귀포시 3개)으로 나눠 각 기관에 맞춤돌귀포시 3개)으로 나눠 각 기관에 맞춤돌

봄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.봄 서비스를 위탁하고 있다.

이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이 가운데서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집

중된 지역은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된 지역은 제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

용담·삼도·일도동이다. 이씨가 몸담용담·삼도·일도동이다. 이씨가 몸담

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그 관은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그 관

할이다. 이 기관은 여타 센터에 비해 그할이다. 이 기관은 여타 센터에 비해 그

나마 후원물품이 많은 편이다. 하지만 코나마 후원물품이 많은 편이다. 하지만 코

로나19로 줄 잇던 단체 행사가 중단되자 로나19로 줄 잇던 단체 행사가 중단되자 

후원도 예년에 비해 훨 줄었다. 그나마 후원도 예년에 비해 훨 줄었다. 그나마 

후원금 유치를 위한 센터장의 발품 덕에 후원금 유치를 위한 센터장의 발품 덕에 

기관이 유지되는 실정이다.기관이 유지되는 실정이다.

이웃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홀로 사이웃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홀로 사

는 어르신이 많다. 그들에게 필요한 건 는 어르신이 많다. 그들에게 필요한 건 

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이다. 무엇보다 따뜻한 관심이다. 

김경선 센터 과장은 “인구 고령화로 홀로 김경선 센터 과장은 “인구 고령화로 홀로 

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

때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”며 “가장 친한 때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”며 “가장 친한 

친구의 어머니, 아버지를 대하듯 우리 사회친구의 어머니, 아버지를 대하듯 우리 사회

가 이웃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가 이웃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

줬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줬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설 특집

“본격 100세 시대 맞아 범도민사회 관심 가장 중요” 

 홀로사는 어르신 제주 8239명…코로나로 후원 열기마저 ‘시들’

생활지원사 이정숙씨 배정받은 16분 중 떡국 대접 두분에 그쳐

설맞이 맞춤돌봄서비스 동행취재  

생활지원사 이정숙씨가 설을 앞둔 18일 정성스레 떡국을 끓여 장순선 할머니께 대접하고 있다.

강석영 기자


